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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십진분류법 제6판에서의 390 국방․군사학 분류전개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 다음판 
분류전개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군사학 지식체계에 대해 정리한 후, 한국십진분
류법 초판부터 제6판까지의 390 국방․군사학 분류전개의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6판의 국방․군사학 분류전개
에 대해 목과 세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은 목과 
세목전개의 균형, 분류기호 사용을 위한 풍부한 주기, 적절한 조기표의 사용, 정확한 항목명 배정, 많은 이중표목 및 
포함주의 정리, 색인의 누락·오류·인덴션의 보완 등이다. 

키워드: 한국십진분류법, 군사학, 분류, 군사학분류, 국방․군사학 분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concerning the arrangement of 390 military 
science schedules in the sixth edition of KDC and to propose improvements of that problems. In this 
study, the theoretical knowledge background of military science is examined first. Then, the 
development of 390 military science schedules from first edition to the sixth edition of KDC were 
examined. And the expansion aspects and their problems of 390 military science of the sixth edition 
of KDC were analyzed and suggestions to solve that problems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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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군사(軍事)는 민사(民事)와 상대되는 용어로서 전통적으로 군인·군사력·전쟁·방위 등

에 관한 총칭이다. 군사는 외교·경제·교육 등과 비교되는 국가 행정기능의 요소로 군대를 

유지·관리하며 전쟁에 임해 정치가 명하는 사명에 대해 보유한 힘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에 대한 작전·용병기능을 갖는다(육군사관학교 군사학처 2004). 따라서 군사는 전쟁·군

인·군사력·군사행정·작전·용병 등의 개념으로 구성된다.

이상의 군사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인 군사학(military science)은 전쟁학 또는 방위학이라

고도 하며, 2차세계대전 이후에야 학문으로 자리매김을 한 신생학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대 이후 군사학에 대한 학문인정 및 학위제정에 관한 노력이 추진되어 왔다. 2002년 

이후에는 민간대학에도 군사와 관련된 다양한 학과들이 개설되어1) 교육 및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오고 있다. 따라서 군사학 관련 각종 도서관자료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세계 유일의 분단상황에 있는 우리나라는 각종 군관련 도서관뿐만 아니라 일반도서관에서도 

국방·군사관련 자료의 수집 및 이용이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각종 자료들에 대한 

조직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류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하겠다.

군사학은 기본적으로 군사현상을 그 연구영역으로 하고 군사력과 전쟁(분쟁)을 구성개념

으로 하는 사회과학의 분과학문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군사력과 전쟁은 과학기술 

뿐만 아니라 역사·지리·의학·법률·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과 연관되어 있어 다학문적 체

계를 갖고 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표준분류법인 한국십진분류법(이하 KDC) 역시 

군사학주제에 대해 초판부터 현재의 제6판(이하 KDC6)까지 DDC와 NDC를 토대로 크게 2

구분하여 300 사회과학의 마지막 강인 390에 ‘국방․군사학’을 그리고 군사공학분야는 559 

기타 공학 아래의 세목, 즉 559.3 군사공학과 병기공학, 559.4 항해공학과 선박조종술로 나

누어 전개하고 있으며, 전 주제분야에 걸쳐서도 필요에 따라 전개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는 

KDC 군사학 관련 분류전개 중 주요 부문인 분류기호 390 ‘국방․군사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자 한다. 군사공학분야까지 다루기에는 범위가 너무 넓다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의 표준분류표인 KDC의 ‘국방․군사학’ 분류전개가 군사학의 학문체계에 

1) 2014학년 기준 4년제 대학은 총 26개 대학 29개 학과가 운영중이며, 학과명칭도 군사학과를 비롯 군정보사관
학과, 사이버국방학과, 해병대군사학과, 컴퓨터/정보통신군사학과, 국방정보공학과, 국방시스템공학과, 국방공
무원학과, 국방과학기술학과, 국방경찰행정학부, 국방기술학부, 육군학전공, 해군학전공 등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다. <http://www.veritas-a.com/news/artic lePr int.html?idxno=21442> [인용. 201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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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방·군사실무에서 사용되는 실제적인 주제항목들에 부합하는 분류전개

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 문헌연구를 통해 국방․군사학의 지

식체계를 정리하고, 둘째, KDC에서의 국방·국사학분야(390) 분류전개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후, 셋째, 최근에 발행된 KDC6 ‘390 국방․군사학’을 대상으로 분류전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

악하고, 넷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다음의 새로운 개정판이 될 KDC7의 국방․군사학 분류전

개와 군사학 관련 각종 서지분류의 분류표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1964년 KDC 초판 발행 이후 국방․군사학의 분류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까지 이병수

(1967)의 연구뿐이다. 1980년대 이후 군사학에 대한 학문인정 및 학위제정이 이루어지고, 

2002년 이후에는 일반대학에서의 군사학 관련학과 개설 등 군사학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

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학 연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군사학관련 자료 분류체계

에 관한 연구는 아주 미흡한 편이다. 현재까지 국방․군사학 분류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앞서 

언급한 이병수(1967)를 비롯 박순연(1998), 오동근·황재영·배영활(2001), 이혜성

(2008)의 연구가 있다. 이 중 KDC를 대상으로 국방․군사학분야 분류를 다룬 것은 이혜성의 

연구 뿐이며, 나머지 연구는 KDC를 부분적으로 함께 다루고 있다.

이병수(1967)는 KDC 초판의 ‘국방․군사학’분야와 ‘민속학’분야 분류에 대한 해설과 함께 주로 

KDC 국방․군사학분야 분류전개의 토대가 된 DDC와 NDC를 비교하면서 실제적인 예를 설명하였

다. ‘국방․군사학’분야는 군사학 (390) 및 군사공학 (559.3-559.4) 모두를 다루고 있다.

이혜성(2008)은 KDC 제4판의 군사분야 분류체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그 분류체계가 

군사학 또는 군사실무체계와 맞지 않고, 전문성이 결여된 용어나 일본식 용어를 사용하고 있

으며, 분류항목에 대한 개념과 상하관계의 혼동으로 인한 계층구분이 불합리하고, 관련 주제

들의 분산배치, 분류기호 사용을 위한 주기부족, 군사분야의 최신 추세와 신개념을 반영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였다. 

박순연(1998)은 DDC상의 군사학분야 분류체계의 연구를 위해 KDC와 LCC의 군사학분

야 분류전개를 함께 비교분석한 후 DDC 군사학분야 분류체계의 문제점으로 학문명 및 표목

표기의 부적절 등 전문성의 결여, 항목위치의 부적합, 주제구성의 불합리, 항목의 높은 밀집

도, 시사성 및 현실성 결여, 주기의 빈약과 군사학의 분산 등을 지적하였다. 

오동근·황재영·배영활(2001)은 군사학분야의 인터넷 학술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조

직·활용하기 위한 웹문서 분류체계의 모형을 제시하기 위하여 일반문헌분류표 중 군사정보

에 관한 항목을 상세하게 전개하고 있는 LCC의 Class U (Military Science)와 Class V 

(Naval Science)를 비롯하여 DDC·KDC 외에 웹문서 분류체계 중 체계적 분석 방식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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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고 있는 Yahoo!의 분류항목(처음/정부/군사), Yahoo! Korea, 심마니, Yahoo! US를 비

교분석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웹문서 분류체계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는 각 연구목적에 따라 이병수는 KDC초판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KDC4의 ‘국
방․군사학’분류를 대상으로 하였고, 본 논문의 분석대상인 KDC6의 ‘국방․군사학’분류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Ⅱ. 군사학의 체계

군사학(Military science, Military science & art)은 군사력과 분쟁과정을 연구대상으로 

군사력건설 및 유지, 군사력 운용 그리고 기타 군사분야를 연구범위로 하여 이를 경험적, 정책

적, 규범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이강언 외 2012) 전쟁학 또는 방위학이라고도 한다.

역사적으로 군사학의 학문적 발달은 전쟁수행 자체를 관심의 대상으로 한 군사적 경험의 축

적과 전쟁술에서 비록되어 지식의 체계화가 이루어져 왔다(이종학, 길병옥 편저 2009). 고대 

손무(孫武)의 ｢손자(孫子)｣(BC 513?)(추후 ｢손자병법｣으로 칭함)와 베지티우스(Vegetius)

의 ｢로마의 군사제도｣(390년경)를 비롯 마키아벨리(Machiavelli)의 ｢전쟁술｣(1521), 클라

우제비츠(Clausewitz)의 ｢전쟁론｣(1832) 등을 통해 군사학의 학문적인 체계화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표 1>(이명환 2002)과 같다.

고대
B.C.5~

손무
(손자병법)

투기디데스
리비우스

·춘추전국시대
·그리스/지중해통일전쟁

중세말
(15~16세기)

마티아벨리
(군주론)

·이탈리아 쟁탈전쟁
·시민군제 및 국민개병제

근대
(18~19세기)

클라우제비츠
(전쟁론)

·나폴레옹과 민족주의 전쟁
·절대전쟁(섬멸전)이론

20세기
초반

마한, 쉴리이펜, 듀헤
루덴도르프, 퓰러

·제1,2차 세계대전과 국가총력전
·해양/항공전이론, 전격전 이론

1945년 이후
리델하트, 모택동
보프레, 와든 3세

·핵시대와 제3세계전쟁(한국전쟁)
·간접접근전략, 인민해방전략, 

핵억제전략, 항공전략

<표 1> 군사학의 발전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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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군사학은 군사력 중심의 순수한 고유영역 이외에도 평시의 전쟁억제와 전쟁 이외의 

군사활동 등 군사적 문제와 연관된 일반영역까지 급속히 확대되면서 학문의 체계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전쟁의 궁극적 목적인 평화를 이루

기 위해서는 전쟁수행 뿐만 아니라 전쟁준비, 전쟁종결까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에 대한 

학문적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사학은 종래의 전쟁연구로 간주하던 

추세에서 탈피하여 전쟁과 평화의 연구이고 군사력의 문제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

18세기 중반부터 군사학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러시아를 비롯한 미국, 영국, 독일 등 선

진국에서는 일찍이 석사 및 박사학위를 수여하면서 군사학의 학문적 독립성을 인정하여 왔

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대 이후 군사학의 학문영역 연구 및 학위제정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기 시작, 비교적 최근에야 군사학의 학문체계 정립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

군사학은 그 특성상 독자적인 학문영역의 기초위에 인문·사회과학, 기초·응용과학, 기타 

모든 일반학문 대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다학문적 체계를 가진(이혜성 2008) 학제적 종합과

학으로 설명된다. 군사학의 학문체계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그들의 관점에 따라 제

시되어 왔다.2) 이 중 비교적 군사학의 연구추세를 포괄하면서도 군사학의 고유영역을 중시

하는 이상적인 안으로 평가받고 있는(김광수 2004) 육군사관학교 군사학학문체계연구위원

회(2000)에 의한 학문체계는 <표 2>와 같다.

연구분야 내용

전쟁의본질 및 현상 연구 전쟁론, 전쟁철학, 전쟁법, 국방론, 군사사상 등

안보정책 연구 안전보장정책, 국제정세연구, 지역군사연구, 국가전략, 국방경제

군사력운용 연구 군사전략, 작전술, 전술학, 지휘통솔, 군사정보 등

군사력개발(건설)/
유지 연구

군사연구 및 개발, 인사관리, 군사력의역할, 동원 및 준비

군대교육훈련, 군사교육학 등

군사관리, 국방관리, 자원관리

무기체계학, 군사과학기술 등

전쟁 및 군사력 연관
분야 연구

전쟁사 및 군사사, 무기발달사, 군사교리발달사

군사지리 및 군사과학기술, 군사의학

군사법/전쟁법, 군사심리학, 군대원리, 군대사회학

<표 2> 군사학 학문체계

<표 2>에 따른 군사학의 학문 이론체계는 크게 5가지 연구분야, 즉 1) 전쟁의 본질 및 현상 

연구 2) 안보정책 연구 3) 군사력운용 연구 4) 군사력개발(건설)/유지 연구 5) 전쟁 및 군사력 

연관분야 연구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군사력 운용 연구와 군사력 개발(건설)/유지 연구는 군

2) 1983년 국내에 소개된 Julian Lider와 같은해 한국 육군본부에 의한 군사학체계 연구를 비롯 이종학(1980), 온창
일(1992), 김열수(2004), 정성(2005) 등에 의해 제시된 다양한 관점의 군사학 학문체계에 대한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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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의 핵심적 요소에 해당하며, 이들 각 연구분야는 각각의 연구주제와 방법론을 갖고 있다.

이상의 각 연구분야를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군사학의 기본과 맥락을 같이하는 전쟁의 본

질 및 현상 연구는 전쟁론, 전쟁철학, 전쟁법, 국방론, 군사사상 등이 포함된다. 안보정책연구

는 국가목표 및 국가전략과 관련된 것으로 안보보장정책, 국제정세연구, 지역군사연구, 국가

전략, 국방경제 등을 포함한다.

군사학의 핵심요소 중 하나인 군사력운용연구는 군사전략, 작전술, 전술학, 지휘통솔, 군사정보 

등의 분야가 포함된다. 또 다른 군사학의 핵심요소인 군사력 개발/유지 연구는 군사연구 및 개발, 

인사관리, 군사력의 역할 그리고 동원 및 준비를 비롯하여 군대교육훈련, 군사교육학, 군사 및 국

방관리, 자원관리, 무기체계, 군사과학기술 등으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전쟁 및 군사력 연관분

야 연구는 다양한 학문분야와 연관, 이를 군사학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역사학 관점에서의 

전쟁사 및 군사사, 무기발달사, 군사교리발달사를 비롯 군사지리 및 군사과학기술, 군사의학, 군

사법/전쟁법, 군사심리학, 군대윤리, 군대사회학 등 다양한 연구분야가 포함될 수 있다.

Ⅲ. KDC 국방․군사학분야 분류전개의 변천

KDC에 있어서 군사학의 분류는 DDC와 NDC를 토대로3) 초판부터 현재의 제6판(2013)에 

이르기까지 크게 군사사회과학과 군사공학분야로 구분하여 390 국방․군사학과 559.3 군사공

학과 병기공학 및 559.4 항해공학과 선박조종술로 나누어 전개하고 있다. 이 중 본 연구대상

인 390 국방․군사학의 분류전개는 1차분류인 그 요목에 있어서 초판부터 제6판까지 항목기술

이 한자에서 한글로 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혀 변함이 없다.

분류기호 KDC초판(1964) KDC6(2013)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國防, 軍事學       
軍事行政           
戰略, 戰術         
軍事敎育 및 訓練   
軍事施設 및 裝備  
軍特殊技術勤務     
陸軍               
海軍               
空軍               
古代兵法          

국방(國防), 군사학(軍事學)
군사행정
전략, 전술
군사교육 및 훈련
군사시설 및 장비
군특수기술근무
육군
해군
공군
고대병법

<표 3> KDC 초판과 제6판의 390(국방․군사학) 분류전개

3) 군사사회과학과 군사공학분야에 대해 DDC는 각각 355-359와 623으로, NDC는 390과 559로 분류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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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호 390 국방․군사학의 분류는 <표 3>에서와 같이 군사행정(일반)과 그 특수주제에 

391-394의 4개 요목을, 각 군에 396-398의 3개 요목을, 그리고 군특수기술근무와 고대병

법에 각각 1개의 요목(395와 399)을 배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NDC의 분류전개와 거의 유

사한 것이다. 이의 총 항목수는 초판의 73개에서 제6판의 117개 항목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각 판에 따른 항목수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분류기호 항목명 초판 제2판 제3판 제4판 제5판 제6판
390 국방․군사학 4 4 4 6 10(13) 9(13)
391 군사행정 16 16 16 19 24(28) 26(32)
392 전략, 전술 9 9 9 15 26(33) 24(32)
393 군사교육 및 훈련 8 8 8 9 13(13) 13(13)
394 군사시설 및 장비 11 11 11 11 13(16) 13(15)
395 군특수기술 근무 6 6 6 6 6(7) 7(9)
396 육군 5 5 5 5 5(6) 9(13)
397 해군 4 4 4 4 4(5) 8(12)
398 공군 1 1 1 1 1(1) 8(12)
399 고대병법 0 0 0 0 0(0) 0(0)

총항목수 73 73 73 85 102(122) 117(151)
* 제5·6판 괄호내의 숫자는 이중표목 포함숫자임

<표 4> 초판부터 제6판까지의 390(국방․군사학)의 항목수

<표 4>에서와 같이 초판부터 제3판까지의 총항목수는 73개 항목으로 단 몇 개의 주기추

가, 문장고침 및 용어변경 외에는 전혀 변함없이 그대로 전개되었다. 총항목수는 제4판부터 

점점 증가하여 제4판에서는 85항목, 제5판에서는 102항목, 제6판에서는 117개 항목으로 성

장하였다. 초판부터 제6판에 이르기까지 각 요목 중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인 항목은 392 전략, 

전술이며, 가장 적은 증가를 보인 항목은 2차분류가 없는 399 고대병법을 제외하면 395 군

특수기술근무로 단 1개 항목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390 국방․군사학의 각 요목에 따른 제2·3차분류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90 국방․군사학에서의 2차분류는 초판부터 제4판까지 2개의 세목, 즉 390.1 국방이론과 

390.2 군대생활만이 전개되고 나머지는 모두 공기호로 남아있다. 이 중 390.1 국방이론만이 

초판부터 제3판까지는 3차분류에 2개 항목을, 제4판에서는 4차분류 2개 항목이 추가되어 4

개 항목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390.19 전쟁윤리는 제2판에서 군인윤리로 용어변경되었다가 

제4판부터 현재의 제6판까지 다시 전쟁윤리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제5판부터는 2차분류에 

390.9 각국의 국방사 및 군사력이, 390.1 국방이론에 3개의 3·4차분류가 추가되어 총10개 

항목이 전개되었다. 제6판에 와서는 390.2 군대생활이 삭제됨에 따라 9개 항목으로 항목수

가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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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군사행정에서는 초판부터 제3판까지는 8개의 세목, 즉 391.2 군제, 편제, 지휘계통, 

391.3 군인사행정, 391.4 동원 및 역원, 391.5 군행정사무, 391.6 군법 및 규율, 391.7 계

엄, 391.8 경리, 391.9 기타 행정상의 문제로 2차분류가 이루어졌고, 총16개 항목으로 동일

하게 전개되어 있다. 이 중 391.4 동원 및 역원에 있어서 초판의 動員 및 復員이 제2판부터는 

動員 및 役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NDC를 토대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사

료된다.4) 제4판 이후에는 공기호였던 391.1에 국방정책이 포함되기 시작했으며, 제5판에서

는 그동안의 391.5 군행정사무가 군행정관리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제6판에서는 391.8 경리

가 국방예산으로 391.9 기타 행정상의 문제가 기타 행정 및 관리로 용어변경되고, 분류항목

수도 제4판 이후 계속 증가하여 제4판 19항목, 제5판 24항목, 제6판에는 26항목이 전개되

어 1차분류 중 가장 많은 항목이 전개되어 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따른 군사행정분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392 전략, 전술은 초판에서 제3판까지는 4개의 2차분류와 5개의 3차분류 모두 9개항목이 

전개되어 있다. 이 중 4개의 세목은 392.1 전쟁, 392.2 정보활동, 392.3 전략, 392.4 전술이

며, 3차분류인 세세목 역시 동일하다. 제4판 이후 2차분류에 공기호였던 392.5 작전과 

392.6 군정이 추가되어 6개의 세목으로 크게 구분되었고, 제5판부터는 392.4 전술이 전술, 

작전술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제4판부터 특히 392.6 군정에 3차분류가 추가됨에 따라 전체

항목수는 제4판의 15개 항목에서, 제5판의 26개 항목으로 증가하다가 제6판에는 24개 항목

으로 축소되었으나 391 군사행정 다음으로 많은 항목이 전개되어 있다.

393 군사교육 및 훈련은 초판부터 제3판까지는 6개의 세목, 즉 393.1 신병훈련, 393.3 

장교훈련, 393.4 특수훈련일반, 393.5 사병재훈련, 393.6 장교재훈련, 393.8 국방대학으로 

2차분류를 전개하고, 이 중 393.8에서만 2개의 3차분류를 전개하여 총8개 항목으로 동일하

다. 제4판에서는 공기호였던 393.2에 하사관훈련이 추가되어 총9개 항목이 되었다. 제5판에

서는 역시 공기호였던 393.7에 군사교범이 추가되고 393.2의 하사관 훈련이 부사관훈련으

로 용어변경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군 현장에서 2001년 이후 하사관명칭이 부사관으로 변경

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제5판에서는 393.8 국방대학에 3개의 3차분류 항목이 추가되

어 13개 항목으로 항목수가 증가하였고, 제6판은 항목수에서 제5판과 동일하다.

394 군사시설 및 장비는 초판부터 제4판까지는 3개의 세목, 즉 394.3 군사시설, 394.4 

보급, 394.5 특정보급품으로 2차분류되었고, 이 중 394.5 특정보급품에서만 8개의 3차분류

가 전개되어 총11개 항목을 동일하게 전개하고 있다. 제5판에서는 공기호였던 394.1에 군

수, 군수관리가 394.2에 장비, 장비획득이 추가되어 총13개 항목으로 증가하였다. 제6판에

4) NDC 신정9판(1995)을 살펴보면 분류기호 393 國防政策·行政·法令 아래의 393.6에 動員と復員, 民間防衛
로 전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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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394.2 장비, 장비획득이 삭제되면서 12개 항목으로 축소되었으며, 394.5 특정보급품이 

군사장비 및 보급품으로 용어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3차분류인 세세목에서도 많은 용

어변경이 이루어졌는데, 394.51 주식 및 부식이 식량으로, 394.55 공병기재가 공병지원장비

로, 394.56 병기기재가 병기로, 394.57 통신기재가 군통신장비로, 394.59 수송기재가 수송

장비로 변경되었다.

395 군특수기술근무는 초판부터 제3판까지는 6개의 세목, 즉 395.1 의무, 군사의무학, 

395.2 군사화학근무, 395.5 공병근무, 395.6 병기정비근무, 395.7 통신근무, 395.8 수송근

무로 2차분류까지만 전개하였다. 제4판과 제5판에서는 395.8 수송근무의 분류기호를 395.9

로 변경한 것 외에는 동일하다. 제6판에서는 395.7 통신근무가 정보통신근무로 용어변경되

었고, 395.9 수송근무가 다시 395.8로 이동함과 동시에 395.9에 기타 병과 및 근무를 추가

하여 총7개의 세목만을 전개하고 있다.

396-398은 초판부터 현재의 제6판까지 각 군에 대해 396 육군, 397 해군, 398 공군을 

전개하고 있다.

396 육군은 초판부터 제5판까지는 4개의 세목, 즉 396.6 보병, 396.7 포병, 396.8 기갑부

대, 396.9 기타 육군의 병과 및 근무로 2차분류를 전개하고, 396.1-396.5는 ‘396.1-396.5

는 391-395와 같이 세분한다’는 세분지시주로 처리하고 있다. 또한 이 중 396.6 보병에서

만 1개의 3차분류인 396.68 기병을 전개하고 있어 전개된 항목은 총5개 항목이다. 제6판에

서는 세분주로 처리되었던 기호에 4개의 세목, 즉 396.1 군사행정, 396.2 전략, 전술, 396.3 

군사교육 및 훈련, 396.4 군사시설 및 장비를 추가하여 총9개 항목으로 항목수가 증가되었

다. 이 추가된 4개 세목은 391-394와 조기성을 갖고 있다.

397 해군 역시 초판부터 제5판까지는 4개의 세목, 즉 397.6 해병대, 397.7 해안방어, 

397.8 특수선박의 근무, 397.9 기타 해군병과 및 근무만이 2차분류로 전개되고, ‘397.1- 

397.5는 391-395와 같이 세분한다’는 세분지시주로 397.1-397.5를 처리하고 있다. 제6

판에서는 육군(396)에서와 같이 세분주로 처리되었던 기호에 똑같은 4개의 세목, 즉 397.1 

군사행정, 397.2 전략, 전술, 397.3 군사교육 및 훈련, 397.4 군사시설 및 장비를 추가하여 

총 8개 항목으로 항목수가 증가되었다. 이 추가된 4개 세목 역시 391-394와 396.1-396.4

와 조기성을 갖는다. 그리고 제5판까지의 397.8 특수선박의 근무가 특수군함의 근무로 용어

변경이 이루어졌다. 

398 공군은 초판부터 제5판까지는 1개 세목, 즉 398.8 공중근무만이 2차분류되었고, 

398.1-398.5는 육군(396)과 해군(397)에서와 같이 세분주지시로 처리하였다. 또한 유일한 

2차분류인 398.8 공중근무 역시 세분지시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들의 세분지시주는 판에 따

라 다소 다르다. 먼저 분류기호 398.1-398.5에 대해 초판은 ‘398.1-398.55는 391-39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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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세분한다’로, 제2·3판은 ‘398-398.55는 390-395.5와 같이 세분한다’로 제4·5판

은 ‘398-398.5는 390-395와 같이 세분한다’로 하고 있다. 그리고 398.8 공중근무에서는 

초판에서 제3판까지는 ‘559.3941-.3948과 같이 세분한다’로 제4·5판은 ‘398.81-.89는 

559.34461-.34469와 같이 세분한다’로 하고 있다. 제6판에서는 제5판까지의 유일한 세목

이었던 398.8 공중근무를 삭제하고 8개 세목을 새로이 전개하였는데, 398.1 군사행정, 

398.2 전략, 전술, 398.3 군사교육 및 훈련, 398.4 군사시설 및 장비, 398.6 항공근무, 

398.7 항공통제, 398.8 방공포병, 398.9 기타 공군병과 및 근무이다. 이 중 398.1-4는 역

시 391-394, 396.1-396.4, 397.1-397.4와 조기성을 갖는다.

399 고대병법은 초판부터 현재의 제6판까지 세목없이 주기사항만 기술하고 있다. 초판부

터 제4판까지는 ‘910-979와 같이 지리(지역)구분한다’로, 제5·6판은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의 세분지시주만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것은 NDC의 399 古代兵法.軍学을 그대로 

답습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KDC6 해설서 역시 이에 대한 해설이 전혀 없다. 

따라서 현대의 지역구분표에 따른 고대병법을 분류하기에는 무리일 수 있으며, 분류기호 안

배면에서도 문제가 된다할 수 있다.

Ⅳ. KDC6 국방․군사학(390) 분류의 분석

1. 목의 분류분석

KDC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판부터 군사학에 대하여 300 사회과학류 아래의 행정적

인 면과 500 기술공학류 아래의 공학적인 면으로 구분하여 취급하여 왔다. 이 중 본 연구의 

대상인 사회과학으로서의 군사학은 분류기호 300의 맨 마지막 강(綱)인 390에 국방․군사학

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NDC의 390 国防, 軍事를 토대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항목명 국방․
군사학 Military Science 표기는 사회과학적 군사학인 이 부분이 군사학의 전체인 것 같은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LCC의 U Military Science(Genaral)과 

같이 군사학(일반)으로의 항목명 변경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KDC6 390 국방․군사학의 1차분류 전개는 <표 5>에서와 같이 군사행정 및 군사학의 주제

에 대해 391-394의 4개 요목을, 각 군에 대해 396-398의 3개 요목을, 그리고 군특수기술

근무와 고대병법에 395와 399 각각 1개의 요목을 배정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NDC의 구분

과 상당히 유사한 것이다. 그러나 390 국방․군사학의 9개 요목에서 NDC와 달리 국방에 대한 

항목이 없어 항목명에서 또 다시 혼돈을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요목 중 군사행정과 그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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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관한 391-394는 396-398의 각 군 세목에서의 3차분류인 396.1-.4, 397.1- .4, 

398.1-.4와 조기성을 갖고 있다.

분류기호 KDC6 NDC 新訂 9版
390 국방(國防), 군사학(軍事學) 国防. 軍事
391 군사행정 戦爭.戦略.戦術
392 전략, 전술 国防史·事情.軍事史·事情
393 군사교육 및 훈련 国防政策·行政·法令
394 군사시설 및 장비 軍事医学.兵食
395 군특수기술근무 軍事施設.軍需品
396 육군 陸軍
397 해군 海軍
398 공군 空軍
399 고대병법 古代兵法, 軍学

<표 5> KDC6와 NDC의 분류기호 390의 요목전개

<표 5>에서와 같이 9개의 요목으로 구분하여 전개된 KDC6 390 국방․군사학은 총117개의 

항목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항목 중에는 이중표목항목이 많아 이들을 포함하면 충151

개 항목이 된다. 특히 KDC는 다양한 주기유형을 도입하고 분류항목에 주기를 적극 제시한다는 

개정방침을 갖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편 2013). 따라서 390 국방․군사학 역시 이

전의 판들에 비하여 특히 많은 포함주를 비롯 세분지시주, 분류지시주, 참조주, 별법주 등을 기

술하고 있는데, 각 목에 따른 이들 주들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또한 KDC6는 특수주제구

분적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적용하였는데(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편 2013), 390 국방․
군사학에서는 각 군에 대한 396-398에서만 각각 4개씩의 특수주제구분을 적용하고 있다. 별

법주 역시 <표 6>에서와 같이 각 군에 대한 396-398에서 각각 1개씩을 적용하고 있다. 조기

표의 사용에 있어서는 6개의 조기표 중 지역구분표만을 세분지시주로 처리하고 있다.

분류기호 및 항목명 항목수 포함주 세분지시주 분류지시주 참조주 별법주
390 국방․군사학 9 6 1 1 0 0
391 군사행정 26 12 0 1 4 0
392 전략, 전술 24 13 1 2 6 0
393 군사교육 및 훈련 13 4 0 0 1 0
394 군사시설 및 장비 13 8 0 1 3 0
395 군특수기술근무 7 2 0 0 5 0
396 육군 9 0 4 0 2 1
397 해군 8 1 4 0 1 1
398 공군 8 2 4 1 1 1
399 고대병법 0 0 1 0 0 0

총계 117 48 15 6 23 3

<표 6> KDC6 390 국방․군사학의 주기유형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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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주기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6>에서와 같이 포함주가 48개로 가장 많고 참조주, 

세분지시주, 분류지시주, 별법주 순이다. 요목 중 가장 많은 주기를 기술한 392 전략, 전술은 

포함주 13개, 분류지시주 2개, 세분지시주 1개 그리고 참조주 6개 총 22개로 24개 항목 중 

거의 모든 항목이 주기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세분지시주에서 분류기호 390, 392, 399에서

는 지역구분표를, 396-398에서는 특수주제구분을 세분지시주로 처리한 것이다.

2. 세목의 분류분석

KDC6 390 국방․군사학분야 세목의 2·3·4차분류는 각 요목에 따라 구성된 순서, 즉 군

사행정 및 군사학의 주제(391-394), 군특수기술근무(395), 각 군(396-398) 및 고대병법

(399) 순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들 분석에 앞서 390 국방․군사학의 전개상황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390 국방․군사학
.1 국방이론
.109 각국의 군사사상
.132     국방경제학
.1321       국방획득, 국방조달
.1322       계약 및 협상
.133     군사조직과 사회
.18   군사심리학
.19   전쟁윤리
.9 각국의 국방사 및 군사력

<표 7> KDC6 국방․군사학 일반(390)의 세목전개

390 국방․군사학(Military Science)은 <표 7>에서와 같이 세목전개에서 표준구분표를 적

용 크게 2개 항목, 즉 390.1 국방이론과 390.9 각국의 국방사 및 군사력만을 전개하고 나머

지는 모두 공기호이다. 이 중 390.1 국방이론에서만 7개의 2·3·4차 류를 전개하여 총9개

의 항목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2개 세목항목 외에 표준구분표 적용에 대한 주기가 없어 

분류자에 따라 그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기호매김에 있어서는 상위기호 없이 하위기호를 배정함으로써 상·하위개념에서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390.1 국방이론의 하위항목에서 조기성을 조합한 기호배정인 것 같으나 

그 기호 및 순서에 문제점이 보이는데, 390.132 국방경제학과 320 경제학, 390.133 군사조

직과 사회와 330 사회학, 사회문제, 390.18 군사심리학과 180 심리학, 390.19 전쟁윤리와 

190 윤리학, 도덕철학에서이다. 국방경제학 및 군사조직과 사회가 각각 390.132와 390.133

이 되면 군사심리학과 전쟁윤리는 각각 390.118과 390.119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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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109 각국의 군사사상에는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는 세분지시주가 있는 반면, 

390.9 각국의 국방사 및 군사력에는 어떠한 주기도 없다. 다만 해설서에 ‘한 나라의 국방의 

역사나 군비 또는 군사사정을 다룬 저작을 여기에 분류한다’고 되어 있는데(한국도서관협회 

분류위원회 편 2013), 390.109에서와 같이 지역구분표에 대한 분류기호 배정주기 및 실례

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391 군사행정(Military administration)은 각 군에 한정되지 않은 군사행정에 관한 것으로, 

<표 8>에서와 같이 국방정책(391.1), 군제, 편제, 지휘계통(391.2), 군인사행정(391.3), 동

원 및 역원(391.4), 군행정관리(391.5), 군법 및 규율(391.6), 계엄(391.7), 국방예산

(391.8), 기타 행정 및 관리(391.9)로 세분되어 있다. 이 군사행정은 2·3차세목까지 전개

되어 390 국방․군사학 중 분류전개 항목수가 가장 많은 26개 항목을 전개하고 있다.

391 군사행정

.1 국방정책 (1)

.2 군제, 편제, 지휘계통 (2)

.3 군인사행정 (3)

.4 동원 및 역원 (5)

.5 군행정관리 (1)

.6 군법 및 규율 (3)

.7 계엄 (0)

.8 국방예산 (0)

.9 기타 행정 및 관리 (2)

* 괄호내의 숫자는 항목수임.

<표 8> KDC6 군사행정(391)의 세목전개

군사행정(391)의 세목 중 391.4 동원 및 역원에서 ‘동원(動員, mobilization)’은 전시, 사

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시 국가 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원, 물자, 기타 

제반자원을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운용하는 국가권력 작용을(한국 육군교육사령부 2006) 

말한다. 그리고 역원은 2차세목에 이에 대한 항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군사학에서 동원과 관

련하여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며 ｢군사용어사전｣에도 없는 용어이다. 이것은 NDC의 393.6 

動員と復員, 民間防衛를 차용한 것으로 KDC초판 391.4는 動員 및 復員이었으나 제2판부터 

動員 및 役員으로 변경되어 온 것이다. 한편 復員(demobilization)은 전시체제에서 평시체제

로 전환됨에 따라서 인적, 물적자원을 동원목적으로부터 해제시키는 제반활동으로(이강언 외 

2012) 동원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용어이다. 또한 391.4의 하위에 배정된 391.42 징병은 국

가가 법률에 의하여 국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여, 소요의 인원을 강제로 군에 편입시키

는 의무병역 제도로(이강언 외 2012) 동원의 하위에 배정하기에는 개념이 다르다. 따라서 

본 세목 전체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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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391.8 국방예산은 390.132 국방경제학과 연관된 개념이나 분리되어 전개하고 있어 

혼돈을 주고 있다. 그리고 391.92 여군과 391.93 군종은 특수병과의 하나로서 조직이나 편

제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들을 기타 행정 및 관리(391.9)의 하위항목에 배정하는 것은 불합리

한 면이 있다.

392 전략, 전술(Tactics and strategy)은 전쟁수행시 군사력의 운용에 해당하는 군사분

야의 핵심부문으로 <표 9>에서와 같이 6개의 세목, 즉 전쟁론(392.1), 정보활동(392.2), 전

략(392.3), 전술, 작전술(392.4), 작전(392.5), 군정(392.6)으로 구분하고, 세목없이 하위

세목인 392.98에 전쟁지리를 배정하고 있다. 총24개 항목을 전개하여 391 군사행정 다음으

로 많은 항목수를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이중표목이 가장 많은 요목이다.

392 전략, 전술
.1  전쟁론(9)
.2  정보활동(1)
.3  전략(0)
.4  전술, 작전술(6)
.5  작전(1)
.6  군정(0)
.98   전쟁지리(0)

* 괄호내의 숫자는 항목수임.

<표 9> KDC 전략, 전술(392)의 세목전개

전략, 전술(392)의 세목 중 전략(392.3)과 군정(392.6)은 세분전개가 없고, 정보활동

(392.2)과 작전(392.5)에 각각 1개 그리고 전술, 작전술(392.4)에 6개, 전쟁론(392.1)에 

9개의 세부항목을 두고 있다. 이 중 특히 전략, 전술, 작전은 모두 군사학의 주요분야인 용병

술을 구성하는 요소로, 이들의 관계는 국가전력에 전략이 작성되고 군사전략에 대한 계획단

계가 작전이며 이의 실현단계가 전술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들의 배열순위는 전략, 작전, 전

술 순으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작전에 있어서 연합작전과 합동작전은 현대전의 기본으

로 이중표목을 사용한 392.51 연합작전, 합동작전은 각각의 독립항목으로 배정하는 것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392.98 전쟁지리는 상위의 세목없이 배정된 항목으로 비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군사지리를 포함한다’는 포함주만 기술되어 있고 지역구분표 사용에 대한 세분

주가 없어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

393 군사교육 및 훈련(Military education and training)은 <표 10>에서와 같이 먼저 군인

의 신분에 따라 신병, 부사관, 장교로 구분하여 신병훈련(393.1), 부사관훈련(393.2), 장교훈

련(393.3)으로 전개한 후 특수훈련일반(393.4), 사병재훈련(393.5), 장교재훈련(393.6)을 

그리고 군사교범(393.7)과 국방대학(393.8)을 전개하고 있다. 이 중 2차세목은 393.01 군

사교리 그리고 장교훈련(393.3)과 군사교범(393.7)만이 각각 2개씩의 세목을 전개하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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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항목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중항목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393 군사교육 및 훈련
.1  신병훈련(0)
.2  부사관훈련(0)
.3  장교훈련(2)
.4  특수훈련일반(0)
.5  사병재훈련(0)
.6  장교재훈련(0)
.7  군사교범(2)
.8  국방대학(0)

* 괄호내의 숫자는 항목수임

<표 10> KDC6 군사교육 및 훈련(393)의 세목전개

군사교육 및 훈련(393)의 세목 중 393.8 국방대학은 주기 및 2차세목 없이 항목명만 있어 

군의 고급장교와 고위관료를 대상으로 국가 안보분야의 교육을 담당하는 국방대학교를 의미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방관련 대학들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394 군사시설 및 장비(Military installation and equipment)는 군사시설 및 보급 등 군수

분야에 해당하는 요목으로 <표 11>에서와 같이 4개의 세목, 즉 군수관리(394.1), 군사시설

(394.3), 보급(394.4), 군사장비 및 보급품(394.5)만을 전개하고 나머지 세목은 공기호로 

남아 있다. 그리고 이 중 394.5 군사장비 및 보급품만이 8개의 2차세목을 전개하여 총12항

목을 전개하였는데, DDC와 달리 무기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모든 무기에 대하

여는 군사공학분야(559.3과 559.4)에서 취급하고 있기 떄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94 군사시설 및 장비
.1  군수관리(0)
.3  군사시설(0)
.4  보급(0)
.5  군사장비 및 보급품(8)

* 괄호내의 숫자는 항목수임

<표 11> KDC6 군사시설 및 장비(394)의 세목전개

군사시설 및 장비(394)의 세목 중 394.5 군사장비 및 보급품은 특수보급품이 아닌 일반보

급품에 먼저 4개의 2차세목, 즉 식량(394.51), 피복(394.52), 소모품(394.53), 유류

(394.54)를 전개한 후 장비에 관련된 항목인 공병지원장비 (394.55), 병기(394.56), 군통

신장비(394.57), 수송장비(394.59)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전개한 이들 보급품의 품

목은 실제 보급품에 비해 너무 한정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급과 보급품을 394.4와 394.5

로 궂이 구분한 것도 무리가 있다. 그리고 장비부문에 대한 2차세목 중 394.55 공병지원장비



16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제45권 제4호)

- 222 -

는 395.5 공병근무와 394.56병기는 395.6 병기정비근무와 조기성을 갖고 있는 반면 394.59 

수송장비는 395.8 수송근무와 조기성이 없어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 

395 군특수기술근무(Special branches of technical services)는 특수병과 일반을 포함하

는 군 특수기술에 대한 항목으로 2차이하의 세목 없이 <표 12>에서와 같이 총7개의 세목, 즉 

의무, 군사의무학(395.1), 군사화학근무(395.2), 공병근무(395.5), 병기정비근무(395.6), 

정보통신근무(395.7), 수송근무(395.8), 기타 병과 및 근무(395.9)만을 전개하고 있다. 그

리고 각 군의 특정병과나 근무는 각 군에 대한 396-398의 각 군별 분류항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395 군특수기술근무

.1  의무, 군사의무학

.2  군사화학근무

.5  공병근무

.6  병기정비근무

.7  정보통신근무

.8  수송근무

.9  기타 병과 및 근무

<표 12> KDC6 군특수기술근무(395)의 세목전개

군특수기술근무(395)의 세목전개는 군요원의 기능에 따른 병과체계와 상이하여, 군의 모

든 병과를 한곳에 모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특수병과 이외에 기술병과, 전투병과가 혼재되

어 있어(이혜성 2008)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395.9 기타 병과 및 근무에 포함주를 비

롯한 주기사항이 없어 분류자로 하여금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

이 분류기호 395.5는 394.55와 395.6은 394.56과 조기성을 갖는 반면 395.8은 394.59 

수송장비와 조기성이 없어 또한 혼돈을 주고 있다.

육·해·공 등 각 군에 대하여는 396 육군(Army), 397 해군(Navy), 398 공군(Air forces)

으로 독립된 요목을 배정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군을 육군·해군·

공군으로 구성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계층상 동등하게 처리한 것으로 NDC와 같다. 그리

고 각 군의 기술적 방법을 다룬 저작은 군사공학분야의 각 해당주제와 함께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396-398의 세목전개는 <표 13>에서와 같이 먼저 각 군의 행정 및 군사학 주제를 전

개한 후, 각 군의 특성에 따른 항목들을 전개하고 마지막 세목에 모두 각각의 기타 병과 및 

근무를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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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육군 397 해군 398 공군
.1 군사행정 .1 군사행정 .1 군사행정
.2 전략, 전술 .2 전략, 전술 .2 전략, 전술
.3 군사교육 및 훈련 .3 군사교육 및 훈련 .3 군사교육 및 훈련
.4 군사시설 및 장비 .4 군사시설 및 장비 .4 군사시설 및 장비
.6 보병 .6 해병대 .6 항공근무
.7 포병 .7 해안방어 .7 항공통제
.8 기갑부대 .8 특수군함의 근무 .8 방공포병
.9 기타 육군의 병과 및 근무 .9 기타 해군병과 및 근무 .9 기타 공군의 병과 및 근무

<표 13> KDC6 각 군(396-398)의 세목전개

각 군(396-398)의 세목전개는 <표 13>에서와 같이 모두 각각 8개씩의 세목을 전개하고, 

육군(396)에서만 1개의 2차세목, 즉 396.66 기병이 전개되어 총25개 항목을 전개하고 있

다. 따라서 육군(396)이 총9개 항목을, 해군과 공군이 각각 총8개 항목을 전개하고 있다.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군의 세목 중 처음 4개 세목, 즉 396.1-.4, 397.1-.4, 

398.1-.4는 각 군의 행정 및 군사학 주제를 전개한 것으로 조기성을 가지며, 특히 군사학의 

행정 및 그 특수주제를 전개한 요목 391-394와도 조기성을 갖고 있다. 이들 4개 세목은 모

두 2차세목을 전개하지 않았으나 세분주와 별법주로 2차세목을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396.1, 397.1, 398.1은 그 2차세목에서 391 군사행정의 세목과 같이 전개되며, 

396.2, 397.2, 398.2는 그 2차세목에서 392 전략, 전술의 세목과 같이, 396.3, 397.3, 

398.3은 그 2차세목에서 393 군사교육 및 훈련의 세목과 같이 396.4, 397.4, 398.4는 그 

2차세목에서 394 군사시설 및 장비의 세목과 같이 전개된다. 또한 각 군에 따른 기타 병과 

및 근무를 다룬 396.9, 397.9, 398.9는 ‘도서관에 따라 395.1-.8과 같이 세분할 수 있다’는 

별법주에 의해 395 군특수기술근무의 세목과 같이 전개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세분지시주

와 별법주를 통한 분류기호 적용시 육군을 비롯한 각 군의 전투기능보다는 이의 지원기능이 

앞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

각 군의 특성에 따른 주제항목을 살펴보면, 육군(396)에서는 396.6 보병, 396.7 포병, 

396.8 기갑부대, 396.9 기타 육군의 병과 및 근무로 세분한 후 396.6 보병 아래 396.66 기

병만을 전개하고 이들 각 항목에 대한 범위 및 설명이 전혀 없다. 또한 해군(397)에서는 

397.6 해병대, 397.7 해안방어, 397.8 특수군함의 근무, 397.9 기타 해군병과 및 근무로 세

분되어 있고, 이들 역시 397.8에서 ‘해군함정과를 포함한다’는 포함주 이외에 각 항목에 대한 

범위 및 설명이 전혀 없다. 그리고 공군(398)에서는 398.6 항공근무, 398.7 항공통제, 

398.8 방공포병, 398.9 기타 공군의 병과 및 근무로 세분되어 있고, 398.6에서 ‘전투기근무, 

폭격기근무 등을 포함한다’는 포함주 이외에 각 항목에 대한 범위 및 설명이 전혀 없다. 따라

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세분화된 각 군의 병과가 제대로 분류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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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그리하여 육군에서는 군사십진분류표(MDC)를5), 해군에서는 해군분류표를6) 자체적

으로 군사 실무에 맞게 만들어 각 군부대도서관에서 사용해 오고 있다.

399 고대병법(Ancient tactics)은 초판부터 현재의 제6판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세목도 없

이 단지 ‘지역구분표에 따라 세분한다’는 세분지시주 뿐이며, 해설서 역시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 분류자로 하여금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은 NDC의 399 古代兵法. 軍學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의 지역구분표를 고대병법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고, 분류

기호 안배면에서도 고대병법이 군사학의 한 요목에 분류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하다 사료된다.

Ⅴ. KDC6 국방․군사학(390) 분류의 개선방안

제Ⅳ장에서 살펴본 KDC6 390 국방․군사학 분류전개의 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

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세목전개의 불균형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분류기호 390-399까지의 10개 요목

의 세목전개수는 전혀 세목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0개(399)부터 26개(391)로 세목전개 

항목수의 분균형문제가 크다 하겠다. 또한 1차세목까지만 전개되거나(395) 1차세목만 전개

하고 2차세목은 세분지시주로만 처리한 경우(396-398)가 있는 반면에 4차세목까지 전개된 

경우도 있다. 그리고 390.132 국방경제학, 392.98 전쟁지리 등 상위항목 없이 하위항목이 

배정됨으로써 계층성의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 

(2) 너무 많은 이중표목과 포함주를 정리해야 할 것이다. 390 국방․군사학은 전체항목수 

117개 중 거의 30%에 달하는 34개 항목이 이중표목으로 되어 있고, 40%가 넘는 48개 항목

이 포함주를 갖고 있다. 반면에 DDC 23판의 특징 중 하나는 이중표목을 단일표목으로 변경

한 것으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3) 국방․군사학 주제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조기표의 사용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390 

국방․군사학에서는 6개의 조기표 중 지역구분표만이 3개 항목, 즉 390.109 각국의 군사사상, 

392.19 전쟁사, 399.12 중국고대병법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중국고대병법(399.12)에 현재

의 지역구분표를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그리고 각국의 국방사 및 군사력(390.9)

과 전쟁지리(392.98)에는 지역구분표의 사용주기가 없어 적절한 조기표의 사용이 요구된다. 

5) 군사십진분류표(Military Decimal Classification)는 육군교육사령부에서 군에서의 발간자료를 분류하기 위해 
제작한 군사분류표로서 1998년 초판이 발행되고 1999년과 2000년에 각각 증보되었다.

6) 해군분류표는 해군본부에서 해군관련자료 DB구축을 위해 민간업체 ㈜한국문헌정보에 아웃소싱하여 2012년에 
만든 것이다.



한국십진분류법 국방․군사학(390) 분류체계에 관한 연구  19

- 225 -

또한 표준구분표의 적절한 사용을 통해 국방․군사학의 보다 나은 분류전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4) 분류기호 배정시 조기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390 국방․군사학 분류전개에서

는 조기성의 일관성에서 문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국방경제학과 경제학(390.132와 320), 군

사조직과 사회와 사회학, 사회문제(390.133과 330) 등과 달리 군사심리학과 전쟁윤리가 각

각 390.18과 390.19로 분류기호가 배정되어 있다. 또한 공병지원장비와 공병근무(394.55

와 395.5), 병기와 병기정비근무(394.56과 395.6)와 달리 수송장비와 수송근무가 각각 

394.59와 395.8로 배정되어 조기성이 고려되지 않아 혼돈을 일으키고 있다.

(5) 상관색인에서의 누락과 오류문제 그리고 인덴션 배열문제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390 

국방․군사학의 총 항목수 117개 중 색인에 나타난 항목수는 96개이다. 이중항목을 포함할 경

우는 총163개 항목 중 127개 항목만이 색인에서 검색된다. 또한 색인명에서 오류가 발견되

는 것도 있다.7) 그리고 KDC6에서 처음 시작한 인덴션을 사용한 항목배열에서 일관성이 없

는 경우가 있어 검색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상관색인의 보완을 통해 분류표 색인으로서의 

기능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표목 또는 항목명의 부적절한 용어를 바르게 고쳐야 할 것이다. 특히 NDC를 참고로 

한 390 국방․군사학은 NDC와 달리 국방에 대한 항목이 없다. 또한 KDC의 군사학에 관한 

분류는 2분되어 군사사회과학은 390에 군사공학분야는 599에 주로 전개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과학적인 군사학인 390에 군사학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390이 군사학 전체인 것 같

은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391.4 동원 및 역원에서 군사용어사전에도 없는 역원이 

사용되고, 의미가 불분명한 국방대학(393.8)과 순서상 잘못된 전술, 작전술(392.4) 등의 용

어와 관련된 사항을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이다.

(7) 분류기호의 사용에 대한 부족한 주기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주기유형을 도입

하고 분류항목에 주기를 적극 제시한다는 KDC6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분류기호 적용을 위한 

주기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있다. 또한 상위기호 없이 하위기호를 배정하면서도 어떠한 주

기도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분류자로 하여금 분류기호 배정에 혼돈을 일으킬 여지가 많으

므로 적절한 주기의 사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7) 군과 언론(390.133), 국방기획(390.11), 군행정관리(391.5), 계엄(391.7), 군사시설(394.3), 병기(394.5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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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 론

군사학은 군사력과 분쟁과정을 연구대상으로 이를 경험적, 정책적, 규범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회과학의 분과학문을 비롯한 과학기술, 역사, 지리, 법률,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과 연관되어 있어 다학문적 체계를 갖고 있다. KDC에서의 군사학의 분류는 초판부터 제6판

에 이르기까지 크게 군사사회과학과 군사공학분야로 구분하여 390 국방․군사학과 559 기타

공학의 세목(559.3과 559.4)으로 나누어 전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군사학의 주

요 부문인 390 국방․군사학 분야를 대상으로 초판부터 제6판까지의 전개상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KDC6를 중심으로 그 분류전개를 보다 자세히 분석한 후,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내용으로는 첫째, 세목전개의 불균형, 즉 세목전개수의 불균형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과다한 이중표목과 포함주를 정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방․군사학 주제의 특

성을 고려한 적절한 조기표, 특히 표준구분표와 지역구분표의 사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분류기호 배정시 조기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상관색인에서의 누락과 

오류문제 그리고 처음 시도한 인덴션 배열문제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표목 또는 항

목명의 부적절한 용어를 바르게 고쳐야 할 것이다. 일곱째, 분류기호의 사용에 대한 부족한 

주기를 보완함으로써 분류기호 배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KDC 초판부터 특히 390 국방․군사학 분류의 기초가 되었던 NDC의 새로이 발행될 신정

10판에서의 변화된 분류전개는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군사학 분

류 중 본 연구에서 제외된 군사공학분야(559.3과 559.4)의 분류에 관한 후속연구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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